2021172032 이다희 대전창작센터 <감각의 고리> 감상문

[bookmark: _GoBack]평상시에 갈 일이 없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더욱 갈 기회가 없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교수님이 과제로 전시회 감상을 내주셔서 내심 설레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다. 친구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대전창작센터 <감각의 고리>전을 갔다. 평소에 친구들과 대흥동에 놀러 자주 갔지만 문화생활을 하러 간 건 처음이었다. 고등학교에서도 이과라 전시회보단 항상 실험을 많이 하고 보고서를 많이 써서 딱히 많은 걸 느끼진 못했던 거 같다. 하지만 처음 가보니까 나쁘지 않았다. 새로운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시간 날 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 아직까진 작품을 보고 작가가 왜 이걸 찍었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더 배우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진과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거 같은 기분이다.
